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浜屋敷

찾아오시는 길

차량 이용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어 버전

오사카-타카츠키-교토 고속도로
한큐센리선 스이타역
이즈도노 신사
아사히맥주 스이타 공장
JR교토선 스이타역
메로드 스이타
교토 방면
간이재판소
오사카 순환고속도로
남부소방서
스이타 시립 다이이치 초등학교
아사히 상점가
근로자회관
구 니시오 가문 주택
우치혼마치 커뮤니티센터
더 스테이츠 스이타
하마야시키
바이크 가게
다이코우제약 스이타공장
관음사
아이카와 진료소
스이타 대교
칸자키 강
타카하마 다리
아이 강
아이카와역 한큐센리선

하마야시키

하마야시키(浜屋敷)는 에도시대(1603-1868), 스이타

(吹田) 마을의 촌장이 살던 저택입니다. 본 건물은

스이타 시에 기증되어 ‘역사와 문화를 지닌 마을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이나 대외교류의

장소로서 활용하기 위해 개수 공사 및 재정비를 거쳐

2003년 6월 스이타 역사・문화 마을 만들기 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004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별한

애칭‘하마야시키(浜屋敷)’라는 이름의 유래는 건물이

존재하는 마을, ‘미나미 타카하마쵸(南高浜町)’의

‘하마(浜)’와 저택을 높여 부르는‘오야시키(お屋敷)’

를 합친 말로서 잔잔한 여운을 주는 이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부근에는 농촌지대이면서도 1200년도 오래된

옛날부터 교토(京都)・오사카(大阪)・고베(神戸)를

잇는 칸자키 강(神崎川)을 통한 수상운송, 카메오카

(亀岡) 교역로, 스이타(吹田) 교역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매워 만든 작은

나루터로 시작해 에도시대에서는 농촌이면서도

상업활동이 왕성한 마을로서 발전했습니다. 남쪽으로

200ｍ 떨어진 곳에 있는 칸자키 강에는 당시 사용했던

‘스이타의 나루터 유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본 저택

또한 운송허가증을 얻어 하천에서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옛 스이타 시청 터가 

남아있습니다.

하마야시키의 입지조건 

하마야시키(浜屋敷)란무엇일까？

○後ろの真ん中の地図部分（左上から一行づつ）
大阪高槻京都線 ⇒ 오사카-타카츠키-교토 고속도로
阪急千里線　吹田駅　⇒ 한큐센리선 스이타역
泉殿宮 ⇒ 이즈도노 신사
アサヒビール吹田工場 ⇒ 아사히맥주 스이타 공장
JR京都線　吹田駅 ⇒ JR교토선 스이타역
メロード吹田 ⇒ 메로드 스이타
至京都 ⇒ 교토 방면
簡易裁判所 ⇒ 간이재판소
大阪環状線 ⇒ 오사카 순환고속도로
南消防署 ⇒ 남부소방서
吹田第一小 ⇒ 스이타 시립 다이이치 초등학교
旭通商店街 ⇒ 아사히 상점가
勤労者会館 ⇒ 근로자회관
旧西尾家住宅 ⇒ 구 니시오 가문 주택
内本町コミュニティセンター ⇒ 우치혼마치 커뮤니티센터
ザ・ステイツ吹田 ⇒ 더 스테이츠 스이타
浜屋敷 ⇒ 하마야시키
バイク店 ⇒ 바이크 가게
大幸薬品吹田工場 ⇒ 다이코우제약 스이타공장
観音寺 ⇒ 관음사
相川診療所 ⇒ 아이카와 진료소
吹田大橋 ⇒ 스이타 대교
神崎川 ⇒ 칸자키 강
高浜橋 ⇒ 타카하마 다리
安威川 ⇒ 아이 강
相川駅 阪急京都線 ⇒ 아이카와역 한큐센리선

더 스테이츠
스이타

하마야시키(浜屋敷)는 에도시대(1603-1868), 

스이타(吹田) 마을의 촌장이 살던 저택입니다. 

본 건물은 스이타 시에 기증되어 

 역사와 문화를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이나 대외교류의 장소로서 활용하기 위해 

개수 공사 및 재정비를 거쳐 2003년 6월,

스이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마을 만들기 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004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별한 애칭 

 하마야시키(浜屋敷)’라는 이름의 유래는 

건물이 존재하는 마을, 

 미나미 타카하마쵸(南高浜町)’의‘하마(浜)’와 

저택을높여부르는‘오야시키(お屋敷)’를

합친말로서 잔잔한 여운을 주는 이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건물 부근에는 농촌지대이면서도 

1200년도 오래된 옛날부터 

교토(京都)・오사카(大阪)・고베(神戸)를 잇는 

칸자키 강(神崎川)을 통한 수상운송, 

카메오카(亀岡) 교역로, 스이타(吹田) 교역로가 

교차하는 곳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땅을 매워 만든 작은 나루터로 시작해 

에도시대에서는 농촌이면서도 

상업활동이 왕성한 마을로서 발전했습니다. 

남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있는 칸자키 강에는 

당시 사용했던‘스이타의 나루터 유적’이 있습니다. 

일찍이 본 저택 또한 운송허가증을 얻어 

인근 하천에서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북쪽으로는 옛 스이타 시청 터가 남아있습니다.하마야시키(浜屋敷)는 에도시대(1603-1868), 

스이타(吹田) 마을의 촌장이 살던 저택입니다. 

본 건물은 스이타 시에 기증되어 

‘역사와 문화를 있는 마을 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문화활동이나 대외교류의 장소로서 활용하기 위해 

개수 공사 및 재정비를 거쳐 2003년 6월,

스이타 역사와 문화가 있는 마을 만들기 센터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2004년 공개모집을 통해 선별한 애칭 

‘하마야시키(浜屋敷)’라는 이름의 유래는 

건물이 존재하는 마을, 

‘미나미 타카하마쵸(南高浜町)’의 ‘하마(浜)’와 

저택을 높여 부르는 ‘오야시키(お屋敷)’를

합친 말로서 잔잔한 여운을 주는 이름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

‘

하마야시키

한큐센리선한큐센리선

스이타역

 이즈도노
 신사

 아사히맥주 
스이타 공장 JR교토선 교토

방면

스이타역

근로자회관
아사히
상점가

스이타 시립
다이이치 초등학교

구 니시오
가문 주택

간이재판소

남부소방서

하마야시키

우치혼마치
커뮤니티센터

바이크
가게

다이코우제약
스이타공장 관음사

아이카와
진료소

칸자키 강

 아이 강

한큐센리선아이카와역

타카하마
신사

타카하마
다 리

스이타
 대 교



봉당

곳간

일본의 전통적인 건축 기술로 만들어진 본채는 

저택 안에서 생활의 중심이 되는 건물입니다. 

다다미방으로 구성된 밭전(田)

모양을 띈 것이 특징으로서 

*봉당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팔작집 지붕이 

차분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봉당의 대문 쪽에는 소작료로 바치던

쌀을 두던 곳입니다. 

쌀을 두던 반대쪽은 부뚜막과 샘물이 솟는

우물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마야시키의 부뚜막은 5개의 아궁이가 

크기 순서대로 둥글게 활꼴로 놓여 있으며 

아름다운 *곡옥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곳간은 세 체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다목적실,갤러리 겸 음악실, 

스이타 역사자료실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작품전시나 악주연습 뿐만 아니라 

작은 콘서트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픽쳐레일(picture rail)은 물론 

업라이트 피아노와 방음 설비도 

완비하고 있습니다. 

스이타 시가 수운이나 교통의 

요충지로서 발전해온 과정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양식에 대해서 전

시물이나 영상을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스이타 시의 옛날이야기를 

종이 연극 느낌으로 각색한 구연동화를 

영상과 함께 즐기실 수 있습니다.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대들보와 나무바닥을 

그대로 보존한 방으로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이타 시에 남아있는 축제 가마인 단지리는 

에도시대 당시 건조되었습니다. 건조된 년도나 

제작에 참여했던 목수, 조각사의 이름이 적혀진

명패와 문서가 있다는 점과 건조했을 당시의 모습과 

사용했던 재료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역사적 가치를 가집니다. 

본채*봉당: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흙바닥 그대로 둔 곳.

* *팔작집 지붕:  위쪽은 맞배지붕으로 하고 아래를 사방으로 경사지게 한 지붕

스이타 역사자료실

다목적실

갤러리 겸 음악실

곳간

봉당과 부뚜막

부뚜막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마가 7대나 남아있다는 

점이 오사카 부(한국의 특별시와 동일) 내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앞서 설명한 7대의 단지리는

모두 스이타 시 유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상시 전시되어있는 단지리는 해마다

스이타 축제날에 정기적으로 다른 가마로 바뀝니다.

축제 가마 단지리

본채, 사무실, 곳간으로 둘러싸인 안뜰의 산책로에는 스이타 특유의 기와가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마야시키에 어서오세요

단지리
전시장

회의실

정보실

사무실

일본서
정원

견학
접수

부뚜막

대문

수상운송허가증 (복제)

*곡옥: 고대 장신구의 한 종류로 눈물 모양의 굽은 옥 

본채

본채

?棟 ⇒ 곳간
隅の?、中の?、部屋? ⇒ 削除
吹田?展資料室 ⇒ 스이타 역사자료실
ギャラリー兼音?室 ⇒ 갤러리 겸 음악실
ピアノ ⇒ 피아노
倉庫 ⇒ 창고
多目的室 ⇒ 다목적실

主屋 ⇒ 본채
東庭 ⇒ 동쪽 정원
中庭 ⇒ 안뜰
西庭 ⇒ 서쪽 정원
座敷（和室1） ⇒ 손님방
次の間（和室2） ⇒ 곁방
?間（和室3） ⇒ 불단
上の台所 ⇒ 윗부엌
茶の間 ⇒ 다실
玄?の間 ⇒ 현관
下の台所 ⇒ 아랫부엌
落ち間 ⇒ 접객을 맡던 방
勘定の間 ⇒ 출납을 맡던 방
スロープ ⇒ 경사로
見?の方はこちらへ ⇒ 견학하실 분은 이곳으로
見?受付 ⇒ 견학 접수
かまど ⇒ 부뚜막
井? ⇒ 우물

事務所棟 ⇒ 사무실 건물
貸室の方はこちらへ ⇒ 부실을 대여하실 분은 이곳으로
貸室受付 ⇒ 대실 접수
事務室 ⇒ 사무실
情報室 ⇒ 정보실
?議室 ⇒ 회의실

だんじり展示庫 ⇒ 단지리 전시장
だんじり?明板 ⇒ 단지리 설명 표지판

스이타 
역사자료실 갤러리 겸 음악실

창고

다목적실

본채

동쪽
정원

안뜰

서쪽
정원

손님방

곁방

불단
윗

부엌

다실 현관

아랫
부엌

접객실

출납실

단지리
안내판

* 봉당: 안방과 건넌방 사이의 마루를 놓을 자리에 마루를

   놓지 아니하고 흙바닥 그대로 둔 곳.

**팔작집 지붕: 위쪽은 맞배지붕으로 하고 아래를 사방으로

  경사지게 한 지붕

*곡옥: 고대 장신구의 한 종류로 눈물 모양의 굽은 옥

스이타 시에 남아있는 축제 가마인 단지리는 에도시대 당시 건조되었습니다. 건조된 년도나 제

작에 참여했던 목수, 조각사의 이름이 적혀진 명패와 문서가 있다는 점과 건조했을 당시의 모습

과 사용했던 재료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대단한 역사적 가치를 가집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마가 7대나 남아있다는 점이 오사카 부(한국의 특별시와 동일) 내에서

는 드문 일입니다. 앞서 설명한 7대의 단지리는 모두 스이타 시 유형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

으며, 상시 전시되어 있는 단지리는 정기적으로 다른 가마로 바뀝니다. 

곳간은 세 체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다목적실, 갤러리 겸 음악실, 

스이타 역사자료실로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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